
큰 도시는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는 듯하다. 수도 서울과 항도 부산을 논외로 한다면 대구, 광주, 대
전 같이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는 길손에게 인기가 많지 않다. 숙소를 찾거나 밤에 유흥을
즐기기 위해 몇 번인가 이곳을 들른 적은 있지만, 며칠간 머무르면서 시내를 훑은 기억은 없다. 출
발하기 전, 울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여기에 대규모의 조선소와 자동차 공
장, 정유 공장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도 선입견을 굳히는 데 일조했다. ‘봄도 왔는데, 설마 볼 만한
것이 없겠느냐’는 반신반의의 심정이었다. 번잡한 시가지를 벗어나 정자 해변으로 이동하는 동안
에도 이러한 생각은 그대로였다. 대로에는 고층빌딩이 즐비했고, 표지판에는 산업단지나 공장을
가리키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겨울이면 쓸쓸하면서도 분위기가 난다는
정자 해변에 이르렀을 때 울산에 대한 인상을 조금 수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새하얀 등대를 배
경으로 푸른 물결이 기이한 모양의 해암을 쉴 새 없이 때리고 있었다. 공장이나 산업과 관련된 영
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횟집 간판을 내건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정자에서 내려가면 ‘미역바위’라는 뜻의 곽암(藿巖)이 있다. 실제로 바위에는 누더기처럼 갈색 미
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쌀쌀한 바닷바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얀 갈매기 몇 마리가 이리저
리 부유했다. 곽암에서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주
전 쪽에서는 채취한 미역을 건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발 위에다 엉켜 있는 미역줄기를 가지런
하게 정돈해서 햇볕에 말렸다. 이곳 미역이 좋다고 말하는 아주머니에게 맛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항시 물발이 세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람 불고 볕 좋은 날에 대엿새 정도 놔두면 장에 내다 팔 만
한 미역이 완성된다. 이외에도 바다에 통발을 쳐서 붕장어나 문어를 잡는다고 했다. 또한 주전에는

‘소리가 예쁜’ 해변이 있다. 몽돌의 모양새가 동글동글하지 않고 모가 나 있지만 서로 맞닿으면서
내는 소리가 일품이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통과해 현대중공업 공장을 왼쪽에 두고 나아가니 울산 사람들이 최고의 나들
이 장소로 여기는 울기등대가 나왔다. 관광지도에는 대왕암 공원으로 표시돼 있는 곳이다. 대왕암
까지 가는 길에는 벚꽃, 개나리, 소나무가 군락을 이뤄 피톤치드로 충만했다. 대왕암에는 신라의
문무대왕이 죽어서 바다에 잠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바닷물에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들의
손놀림만이 분주했다. 기암절벽이 바다 위로 솟아 있고, 앞으로 광막한 바다가 물결쳤다. 해가 저
물 무렵, 바다는 태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변했다. 부산시 기장과 멀지 않은 간절곶은 국내에서 가
장 먼저 해가 뜬다는 명소다. 일출도 멋지지만 샛노란 유채꽃이 일렁이는 봄 풍경도 압권이다. 유
채꽃이 새하얀 등대, 파란 하늘과 합쳐져 마음을 들뜨게 했다. 그래서인지 간절곶을 찾아오는 사람
들은 ‘희망’을 찾고 돌아간다. ‘소망 우체통’이라 명명된 대형 우체통에 엽서를 적어 넣으면 간절한
염원을 배달해준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면 간절곶에 가
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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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INFORMATION

경주와 부산 사이에 위치한 울산은 두 도시의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의외로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
다. 공업도시이지만 도시와 시골의 풍경을 모두 만나볼 수 있으며 바다와 산, 강을 고루 갖추고 있
다. 한적한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고, 유유히 흐르는 태화강을 따라 산책길에 나서도
좋다.

울산 시티투어 개별여행자가 울산을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으로 매주 화~일요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요일마다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
에 며칠간 참가해도 지루하지 않다. 집결지는 태화호텔 앞 둔치 정류장이며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3500원이다. 052-271-6633, www.ulsancitytour.com

관광문의
울산광역시청 052-229-3854, guide.ulsan.go.kr
울산시 관광안내소 052-229-6350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052-268-1556
울산공항 052-219-6309

가볼 만한 곳

태화강 십리대밭 태화강 상류에는 괴이한 모양의 바위인 선바위가 있다. 선바위부터 울산 시내 쪽



태화강 십리대밭 태화강 상류에는 괴이한 모양의 바위인 선바위가 있다. 선바위부터 울산 시내 쪽
으로 십리에 걸쳐 대나무 밭이 이어진다. 도심의 산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철새가 서식하기도
한다. 울산 시민들은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 간단한 운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 

가지산 울산에서 가장 높은 산(1240m)으로 울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태화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 가운데 가장 먼저 일출을 바라볼 수 있고 연중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산
에 오르면 신불산, 간월산 등 영남알프스의 봉우리들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석남사에서 오르면
정상까지 2시간 30분 내외가 소요된다. 

장생포 고래 박물관 국내 유일의 고래 박물관으로 장생포 해양 공원 안에 위치한다. 장생포 지역은
독특한 맛의 고래 고기로 유명하다. 고래 박물관에는 포경 유물을 비롯해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

가 전시돼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 요금은 성인 1000원, 청소
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다. 052-226-2809, www.whalemuseum.go.kr 

서생포 왜성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축성한 일본식 석성으로 계단식으로 쌓았다. 200m 산꼭대기에
본성이 있고, 아래쪽에 다른 성을 두고 있다. 직사각형 형태의 성벽 높이는 6m이고 기울기는 15°로
기울어져 있다. 요즘에는 일본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 예쁜 모습을 보여
준다. 

성남동 차 없는 거리 울산의 명동으로 극장, 카페, 레스토랑, 옷가게 등이 즐비하다. 다양한 의류 점
포가 있는 패션거리, 상점 30여 개가 오밀조밀 모여 있는 보세거리, 중부 소방서를 중심으로 하는
차 없는 거리가 있다. 인근에는 곰장어 구이 전문식당이 늘어서 있고 잡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전통
골목시장거리도 있다. 

자수정 동굴나라 자수정을 채굴하던 폐광을 이용해 만든 동굴관광지로 눈썰매장, 인공폭포, 산책
로, 편의시설 등이 있다. 동굴 내부에는 자수정 전시장, 지구 환경전시관 등 각종 전시물이 마련돼
있으며 과거의 채광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자수정의 가공 과정 관람도 가
능하다. 052-262-5587~8, www.jsjland.co.kr 

박제상 유적 신라시대의 충신인 박제상과 그의 부인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사당의 터다. 박제상은
일본 왕에게 붙잡혔으나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부인은 일본을 바라보며 통
곡하다 죽었는데, 몸이 돌로 변해 망부석(望夫石)이 되었다고 한다. 주변에는 부인의 영혼이 새가
되어 바위에 숨었다는 은을암(隱乙岩)이 있다. 

파래소 폭포 신불산에 있는 폭포로 15m 높이에서 물이 낙하하며 만드는 물보라가 탄성을 자아내
게 한다. 배내골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폭포가 떨어지는 소의 둘레는
100m에 달하며 중심에는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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